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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훈증 처리된 중국산 죽순, 
국내에 농산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9월 20일 언론에서 ‘중국에서 

유황 훈증 처리 죽순이 생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조림 등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기존 통관

단계 정밀검사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죽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사별로 통관 단계에서 이산화황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위해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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